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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학에서는 질  경쟁력 확보를 해 입학생을 지속 으로 

유지하고자 지속 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의 공만족

도가 학생의 학업지속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언

되면서 공만족도에 한 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Park, 

Han, & Kim, 2013). 학생의 공만족도는 수업참여 태도에 

결정 으로 작용하여 학 입학 후 성공 인 학생활 응

을 측할 수 있는 요한 변인으로도 언 되고 있다(Song, 

2013). 특히, 간호 학생의 공에 한 만족감은 졸업 후 진

로에 도움이 되며, 공 교육내용에 한 흥미와 만족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Jung, Jeong, & Yoo, 2014) 

간호 학생의 공만족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한 연구

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생 개

인의 내  요인으로 이를 통제하기 한 개인  노력이 요구

되는 역이다. 이와 더불어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인의 외  요인으로서의 학이라는 환경  

요인은 공만족도 향상을 조 하는데 효과 인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간호 학생들의 공만족도를 조 하는 개인의 외  요인으

로서의 학이라는 환경  요인은 학의 지리  치, 시설, 

복지 등과 더불어 지도교수 제도  교수 상담과 같은 교수-

학생 상호작용 요소가 있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간호 학

생의 공만족도 향상에 매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상되며, 

이에 한 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교수가 자신에게 심을 가

지고 이해하려고 하며 친 하고 믿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라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Song, 2013), 유아교육 

 등 교육환경에서 교육 연구의 요한 구성 요소로 등

장하 다(Hagenauera & Volet, 2014). 이러한 교수-학생 상호

작용은 Hagenauera와 Volet (2014)가 고등교육에서의 교수-학

생 상호작용의 질,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  사례 등에 한 

문헌고찰 연구를 통해 교육만족도, 유지율, 학습 근 방식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므로 고등교육에서도 요한 구성요소

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

육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Hagenauera & Volet, 2014; Kim, 2005), 특히 우리나

라 고등교육에서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Kim, 2005). 

간호 학생을 상으로 교수-학생 간의 계에 한 선행연

구를 살펴본 결과, 최근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학습만족도(Cho 

& Kim, 2017)나 회복탄력성(Lee, Lee, & Kang, 2017)에 미치

는 향 등이 연구 되었을 뿐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간호 학생의 경우 입학 시부터 꽉 짜인 교육과정에 이론

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이 교수-학생 간의 계 형성에 

물리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학 시부터 교수와의 상

담  진로 지도를 통한 화의 기회를 높여 교수-학생 간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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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유 인 계를 유지하기 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

요하다(Jung et al., 2014).

학교육 장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잦은 을 격려하

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업 이외의 다른 경험에도 

정  향력을 보이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Al-Hussami, Saleh, Hayajneh, & Abdalkader, 

2011; Katz, Woods, Cameron, & Milam, 2004; Kim, 2005; 

Ware, 2008). 이러한 이유로 Al-Hussami 등(2011)은 교수진은 

학생과의 공식 , 비공식 , 사회  상호작용의 이 을 여

서는 안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노력을 한 요

한 기 가 된다고 강조하 다.

특히, 간호사, 고객, 가족  사회 간의 사회  상호작용은 

간호문화의 필수  요소이므로, 간호 교육 장에서부터 학생

의 상호작용에 한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것은 간호교육자

의 주요 심사가 되어야 한다(Ware, 2008). 이러한 에서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에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어떠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지에 해 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악하여 간호학과 학생들의 공만족도 향상을 한 기 자료

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

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악하기 한 

것으로 구체 인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교수

-학생 상호작용 정도를 악한다.

∙ 둘째, 일반  특성에 따른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차이를 악한다.

∙ 셋째,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교수

-학생 상호작용의 계를 분석한다.  

∙ 넷째,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과에 재학 인 학생을 상으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교수-학생 상호

작용의 조 효과를 악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A시와 C시에 

치한 4년제 학교 간호학과 학생 330명  연구 참여에 

동의한 320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으며, 자료 수집 시 

상자 보호를 해 국립안동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승인번호: 1040191-201706- 

HR-001-01)의 승인 후 승인된 내용에 하여 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 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

를 작성하도록 하 다. 설문작성은 상자의 자발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구 상자가 설문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

우 언제라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연구 자료의 익명성

과 비 보장에 해 설명하 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상자

들로부터 총 320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며, 이  일부 문항

의 응답이 락된 13부를 제외한 307부를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상자의 학생활과 련된 일반  특성을 

악하기 해 학년, 지도교수 변경 횟수, 면담만족도, 주  

학과성 , 교우 계로 나 어 조사하 으며, 진로결정 자기효

능감,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 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구체 인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해 Berz, 

Klein과 Taylor (1996)가 개발한 CDMSES-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 Form) 도구를 사용하 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의 하 역은 목표선택, 직업

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

도로 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과 Kim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2이었으며, 본 연구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0

이었다.

● 공만족도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Kim과 Ha 

(2000)가 개발한 학과만족 도구를 Lee (2004)가 공만족 

련 문항 18개를 선택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구

의 하 역은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

문항, 교수-학생 간의 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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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rade Freshman 92(30.0)
Sophomore 93(30.2)
Junior 76(24.8)
Senior 46(15.0)

Number of advisor None 204(66.4)
changes 1 time 58(18.9)

2 times 26(8.5)
≥3 times 19(6.2)

Satisfaction of interview Very satisfied 78(25.4)
with advisor Satisfied 112(36.5)

moderate 98(31.9)
Dissatisfied 19(6.2)

Academic record Very good 7(2.3)
Good 152(49.5)
Bad 126(41.0)
Very bad 22(7.2)

Peer relation Very good 58(18.9)
Good 238(77.5)
Bad 11(3.6)

● 교수-학생 상호작용

간호 학생의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해 Wubbels

와 Levy (1991)의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에 한 이론을 바

탕으로 개발된 교사-학생 계척도(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를 수정한 Han (2009)의 도구를 사용하 다. 이 도

구는 하 역으로 친 감 9문항, 신뢰감 9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18문항이며, 5  Likert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200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4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

석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은 빈도분석 하 으며, 상

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기술통계를 통해 평균, 표 편차, 최 값, 최소값으로 분석하

다. 한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

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t-test, ANOVA로 분석하 고 사

후검정은 Duncan’s test로 분석하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간의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분

석하기 해 계층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한 독립변수 간의 다

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 성 여부를 확인하 고, 조 효

과를 검증하기 해 평균 심화방법을 용하 으며, ‘교수-학

습 상호작용’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교수-학습 상호작용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변수

를 만들어 회귀모형에 투입하 다(Table 5).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의 일반  특성을 살펴본 결과 학년분포는 1학년 92

명(30.0%), 2학년 93명(30.2%), 3학년 76명(24.8%), 4학년 46

명(15.0%)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 배정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는 모두 지도교수가 있다고 응답하 으며, 입학 후 지도교수

가 몇 번이나 변경되었는지에 한 질문에는 변경되지 않다

고 응답한 경우가 204명(66.4%)으로 가장 많았으며, 1회 변경 

58명(18.9%), 2회 변경 26명(8.5%), 3회 이상 변경된 경우가 

19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와의 면담 만족도는 매

우 만족하는 경우가 78명(25.4%), 만족 112명(36.5%), 보통 98

명(31.9%), 불만족 19명(6.2%)이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

의 학과성 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7명(2.3%), 좋다 

152명(49.5%), 나쁘다 126명(41.0%), 매우 나쁘다 22명(7.2%)

다. 마지막으로 교우 계를 묻는 문항에서는 자신의 교우

계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8명(18.9%), 좋다 238명

(77.5%), 나쁘다 11명(3.6%)으로 나타났다(Table 1).

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

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

작용 정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우 체 

평균 3.46±.47 이었으며, 5  Likert 척도에서 최  1.48 , 

최고 4.84 으로 나타났다. 한 공만족도의 경우 체 평

균 3.87±.56 이었으며, 최  1.94 으로 나타났으며, 교수-학

생 상호작용의 경우 체 평균 3.93±.54 이었으며, 최  2.33

으로 나타났다(Table 2).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교수-학생 상호작용, 공만족도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교수-

학생 상호작용, 공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경우 학년이 높은 경우(F=3.38, p=.019), 지도교수와의 

면담이 만족스러운 경우(F=7.06, p<.001), 학과 성 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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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Degrees of Subjects

(N=307)

Variables Range Mean±SD Min Max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5 3.46±0.47 1.48 4.84
Major satisfaction 1-5 3.87±0.56 1.94 5.00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1-5 3.93±0.54 2.33 5.00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Subjects (N=307)

Variable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r(p) r(p) r(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1
Major satisfaction .56 (<.001) 1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50 (<.001) .31 (<.001) 1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N=307)

β t p R2 Adj. R2 F p
Stage 1 CDSE .56 11.88 <.001 .32 .31 141.08 <.001
Stage 2 CDSE .31 6.65 <.001 .52 .51 162.39 <.001

PSI .52 11.22 <.001
Stage 3 CDSE .32 6.94 <.001 .53 .52 112.42  .011

PSI .51 11.27 <.001
CDSE×PSI -.10 -2.56  .011

CDSE=Career decision self-efficacy; PSI=Professor–student interaction

경우(F=7.39, p<.001), 교우 계가 좋은 경우(F=3.93, p=.021)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교수가 1회 변경된 경우 가능 낮

은 것(F=5.15, p=.002)으로 나타났다. 공만족도의 경우 1, 2

학년보다는 3, 4학년이(F=9.42, p<.001), 지도교수 변경이 없는 

경우(F=4.39, p=.005), 면담만족도가 높을수록(F=12.36, p<.001), 

학과성 이 좋은 경우(F=3.02, p=.030), 교우 계가 나쁘지 않

은 경우(F=9.50, p<.001) 높은 것으로 타났다. 교수-학생 상호

작용의 경우 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1, 2학년보다는 3,4학

년이 높은 것(F=3.51, p=.016)으로 나타났으며, 면담만족도가 

높을수록(F=20.83, p<.001), 교우 계가 나쁘지 않은 경우

(F=5.45, p=.005) 높았으나 학과성 과는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상 계

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

작용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공

만족도와 순 상 계를 보 으며(r=.56, p<.001), 교수-학생 

상호작용과도 순 상 계를 보 다(r=.50, p<.001). 한 공

만족도는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31, p<.001)(Table 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와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교수-

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 여부를 확인하기 해 계  다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 다

(Table 5).

다 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해 공차한계(Tolerance)와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 .75-.99, 

VIF 1.33-1.01로 나타났는데, 일반 으로 공차한계(Tolerance)

가 0.1이하이거나 VIF 10을 넘는 경우 다 공선성에 문제가 

있다고 단하므로 본 연구에서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 Watson 

Test의 경우 d=1.95로 수용기 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잔

차의 자기상 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해 1단계로 독립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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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β=.56, p<.001), 31.6%의 설명력을 보 다(F=141.08, 

p<.001). 

공만족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교수-학습 상호작용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1단계에 교수-학습 상호작용을 2차로 

입력하여 분석하 을 때(β=.31, p<.001), 설명력이 51.7%로 모

델 1에 비하여 20.1% 증가하 다(F=162.39, p<.001). 마지막으

로, 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계에서 교수-학

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모델 2에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 

입력하여 분석하 을 때(β=.32, p<.001), 총 설명력이 52.7%로 

모델 2에 비하여 2% 증가하 다(F=112.42, p=.011).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

에 미치는 향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확인하고

자 시도하 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한 기 와 

비교하여 재 학생 자신이 속한 학과를 평가하는 단과정

에 한 결과물(Ha, 2000)로 정의할 수 있고, 공 학문을 공

부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주 인 즐거움과 미래의 진로에 

한 정  사고가 결합되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Song & 

Cho, 2016). 본 연구에 참여한 간호 학생의 간호학 공에 

한 만족도는 평균 평  3.87 으로 Jung 등(2014)의 3년제 

1-3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공만족도 3.56  보다 

다소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소재  D 역시 

소재 간호 학의 2, 3학년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에

서의 공만족도 3.93 보다는 다소 낮은 수 을 보 다. 이

는 본 연구의 상자가 시( ) 소재의 4년제 학의 간호 학

생을 상으로 하 다는 에서 살펴보았을 때 3년제 간호

학생 보다는 4년제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가 높고 시( ) 

소재 학의 간호 학생 보다는 수도권  역시 소재의 

학의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악된다. 한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는 3, 4학년보다는 1, 2학년이 더 높

았고, 지도교수 변경이 없는 경우, 교수와의 면담만족도가 높

을수록, 학과성 이 좋은 경우, 교우 계가 나쁘지 않은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공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4년제 신입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Han (2013)의 연구에서의 공만족도가 3.89 으로 높게 나타

는 결과와 의미를 같이 하며, 학과 성 이 좋을수록 간호학에 

한 공만족도가 향상된 결과는 Noh (2017)의 연구와 일치

되는 결과를 보 다(Jung et al., 2014; Noh, 2017; Oh, 2014). 

한 지도교수의 변경 여부나 교수와의 면담에 한 만족도, 

교우와의 계가 공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게 된다

는 연구결과는 교수진과 학생 간의 신뢰와 친 감 형성이 

공만족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Al-Hussami et al., 2011; Choi & Lim, 2012; Kim & Lee, 

2014)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체 인 공만족도 수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생 간의 계에서의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계만족이 공만족도 체 평균 평 에 비해 낮

은 수 이었으며, 교수-학생 간의 만족에 한 하부 요인 

에서 가장 낮은 수 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감안할 

때(Jung et al., 2014; Moon & Lee, 2010) 교수-학생 간의 

계에 한 취약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속

인 공만족도 향상을 한 심과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

이라 하겠다. 이를 해 지속 인 지도교수와의 계유지와 

면담을 통해 공에 한 심과 호의  태도, 정  정서 

함양을 한 담당교수의 질  계 개선 노력이 제기된다

(Kim & Lee, 2014). 특히, 간호 학의 경우 입학 시부터 타 

학과에 비해 상 으로 엄격하게 설계된 교육과정과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이 교수-학생 간의 계 형성에 물리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학 시부터 교수와의 상담  

진로 지도를 통한 화의 기회를 높여 교수-학생 간 친 하고 

유 인 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Jung et al., 

2014).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평 은 3.46 으

로,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Jung 등(2014)의 연구에서 3.28

과 Kwon과 Choi (2010)의 연구에서 3.42 보다 다소 높거

나 유사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일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 는데, 학과 성 이 좋은 경

우, 지도교수 변경이 고 지도교수와의 면담이 만족스러운 

경우, 교우 계가 좋은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성 이 좋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았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Jung et al., 2014)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지도교수와의 면담에 한 만족

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  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 학생을 상으로 한 Jung 

(2013)의 연구에서 지도교수와의 면담횟수와 진로상담 시간이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공과 진로에 한 각종 의문을 

해소하기 한 존재로 지도교수에게 실질  도움을 기 한다

고 하 다. 한 교우 계 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의 교우 계에 따

른 향을 조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일반 

학생의 교수-상호작용  교우 계와 학업  자기효능감과의 

계를 규명한 일 연구(Kwon, 2017)에서 교수  교우와 더 

많이 교류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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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향이 높고, 자기조  효능감이 높으며 자신감이 있는 것

으로 보고하 다. 이는 학 내 교수와 교우라는 인간 계의 

요성을 제시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교우 계에 한 낮은 만족도와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

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가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간호교육 장에서 학생상담 로그램 운 상의 시사

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지도교수의 변경으로 인한 교

수와의 상호작용이나 교우 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고려하여 

교수-학생  학생 간의 계 개선을 한 방안에 해 검토

가 필요하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경우 체 평균 3.93 이었으며, 이는 

간호 학생을 상으로 한 Cho와 Kim (2017)의 연구에서 보

고한 3.96 과 유사한 수 이었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경우 

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3, 4학년보다는 1, 2학년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면담만족도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많은 학에서 신입생의 학교생활 응을 돕기 해 

련 로그램을 다양하게 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도

교수 역시 새로운 학생을 악하기 해 좀 더 집 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이는 면담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교수-학생 간의 친 과 신뢰감 형성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공만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 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와의 계에서 정 인 상 성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Jung et al., 2014)와 치 생학 공 학

생들의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것으로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변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을 한 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일부 연구에서 간호 학 신

입생들의 학습동기, 공만족  진로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

기 한 진로지도 로그램의 효과(Park, Back, & Park, 2009)

와 졸업학생의 진로능력 강화 로그램이 진로 자기효능감 증

가와 취업스트 스 감소에 정  효과를 제시한 바 있다

(Kim, 2013). 즉, 진로효능감과 공만족도 향상을 한 입학 

기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간호교육자의 노

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확인하기 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결과,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계에서 그 

크기는 크지 않지만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유의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 교육에서의 교수-학생 간의 상

호작용이 학생에게 미치는 정  향에 한 심과 많은 

연구의 진행에 비해 학생의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 효과

는 최근에 와서야 심을 받기 시작하 다(Hagenauer & 

Volet, 2014). 그러므로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의 계에서 조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한 은 학 교육 장에서의 교수-학생 간의 친

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의 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 근거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 효과의 크

기는 크지 않았으므로 이에 한 지속 인 검증과 효과의 해

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수진과 학생과의 신뢰와 친 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공만족도에 정  향을 미친다는 은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Al-Hussami et al., 2011; Choi, & 

Lim, 2012; Kim & Lee, 2014). 체육계열 학교 1학년 학생

을 상으로 한 연구(Kim & Lee, 2014)에서 교수-학생 상호

작용의 신뢰감 요인이 공만족도에 정  향을 미친 것

으로 보고하 고, 공에 한 심, 호의  태도, 정  정

서 함양을 해 담당교수들은 양  계 증진은 물론, 질  

계 개선 노력이 요구됨을 제기하 다. 이러한 교수-학생간

의 상호작용이 공만족에 미치는 정  향은 간호 학생

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요르단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Al-Hussami 등(2011)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 이

루어지는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간호 학생의 학업성취

에 정  향을 미쳤음을 보고하 고, 극 이고 조 이

며 지지 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학생과 교수진의 계에 

을 둔 교육환경은 학생의 학업과 발 에 향을 다고 주장

하 다(Al-Hussami et al., 2011). 즉, 교수-학생 간의 상호작용

은 학생의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공에 한 이해와 발

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성장과 발달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결국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공에 한 발

과 만족에 향을 미치므로, 학환경은 교수 학생간의 상호

작용을 극 화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학생이 보다 나은 

간호결과(nursing outcome)를 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l-Hussami et al., 2011).

학생의 공만족도가 학업에 한 지속의도에 향을 미

치는 것을 감안할 때, 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 향상

에 한 극 인 심이 필요하며, 학에 입학한 학생이 지

속 인 학업을 이어가기 해서는 학생 개개인이 학  

공에 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수진의 극 인 상호

작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학 기 학

생의 성과 흥미 등을 악하여 공에 한 응도를 향상

시키는 것이 필요하며(Jung et al., 2014; Song & Cho, 2016), 

교수와 학생 간의 지속 이고 정기 인 만남과 공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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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기술을 습득할 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만

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 다(Song & Cho, 2016).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음의 제한 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먼 , 일부 지역의 간호 학생 만을 상으

로 하 으므로 연구결과의 확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으로, 단면  시 에 의한 연구이므로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공만족도 

간의 인과  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에 미치는 향과 두 변수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는 데

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육 환경에서 교수-

학생 상호작용을 통한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 향상을 해 

지속 인 격려와 건설 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여겨지며, 교수-학생 상호작용 향상을 한 교수와 학

생간의 상호 인 노력과 효과 인 상호작용을 한 략 개

발이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공만족도

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

도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를 살펴보고자 

4년제 학에 재학 인 간호학과 학생을 상으로 연구하

다. 연구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공만족도, 교수-학생 상

호작용 간의 상 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수-학

생 상호작용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의 계에서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는 공만족도의 

총 5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공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공만족도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

호작용은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학생의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기 한 

교육 장에서의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학생의 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가 규명되었으므로 

공만족도 향상을 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 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교

수-학생 상호작용에 의해 래되는 다양한 결과 변수를 규명

하는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간호교육 장에서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증진할 

수 있는 교과  교과외활동 등의 다양한 방안 마련과 그 효

과를 검증하기 한 연구를 시도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Al-Hussami, M., Saleh, M. Y. N., Hayajneh, F., & Abdalkader, 

R. H. (2011). The effects of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 

faculty interaction outside the classroom on college grade 

point averag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11, 320-326.

Betz, N. E., Klein, K. L., & Taylor, K. M. (1996).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1), 47-57.

Cho, M., & Kim, M. Y. (2017). Effects of learner motivation 

and teacher-student interaction on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468-477.

Choi, S. B., & Lim, M. S. (2012).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and outcome of learning: focused on 

self-leadership and the cognitive and affective faculty trust 

of undergraduate student. Academy of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14(3), 65-84. 

Ha, H.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Hagenauer, G., & Volet, S. E. (2014). Teacher-student 

relationship at university: An important yet under-researched 

field. Oxford Review of Education, 40(3), 370-388.

Han, S. J. (2013).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25(5), 559-566.

Han, S. Y. (2009). The effect of professer-student interaction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dance ability on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Dankook University, Seoul.

Jung, J. (2013). Analysis of the casual model between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counseling with academic advisers 

mediated by class attitude and lecture satisfaction. Korean 

Education Inquiry, 31(4), 95-114.

Jung, J. S., Jeong, M. J., & Yoo, I. Y.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Katz, J., Woods, S., Cameron, C., & Milam, S. (2004). Essential 

qualifications for nursing students. Nursing Outlook, 52(6), 

277-288.

Kim, E. K. (2005). Effects of student-faculty interaction on 

college student outcomes and development. Korean Journal 



간호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공만족도의 계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조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1), 2018년 2월 37

of Educational Psychology, 19(4), 877-895.

Kim, K. H., & Ha, H.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Kim, M. J., & Kim, B. W. (2007).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20(1), 13-26.

Kim, S., & Lee, Y. (2014). The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university member interaction of major 

satisfaction and sports related majoring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Sport, 12(4), 

341-352.

Kim, Y. (2013). Effect of career empowerment program o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employment str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3(12), 817-828.

Kwon, D. H. (2017). The effect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upon academic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won, K. N., & Choi, E. H. (2010).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1), 19-28.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Seoul.

Lee, H., Lee, H., & Kang, K. (2017). The effect of clinical 

performanc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nd career 

maturiy up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2, 425-437.

Moon, I. O., & Lee, G. W. (2010). Th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83-91.

Noh, G. O. (2017).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and academic 

resilience on the level of students'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3(2), 205-213.

Oh, J. H. (2014).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14(10), 873-884.

Park, H. J., Han, Y. S., & Kim, M. S. (2013). A Study on the 

exploring the academic persistence of universities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4), 567-580.

Park, J., Back, K., & Park, B. (2009). A study on the effects of 

career guidance program on learning motivation, a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self-efficacy for nursi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College Education, 10(3), 173-184.

Song, Y. J. (2013).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Dong-a University, 

Busan. 

Song, Y. J., & Cho, G. P. (2016).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Korean Education Inquiry, 34(4), 61-77. 

Ware, S. (2008). Developing a self-concept of nurse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5(1). DOI: https://doi.org/ 

10.2202/1548-923X.1500.

Wubbels, T., & Levy, J. (1991). A comparison of interpersonal 

behavior of Dutch and American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5, 1-18.

 



 혜 순  외

38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4(1), 2018년 2월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Hyun, Hye Sun1)․Kim, Yunyoun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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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major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307 students among 
fourth-year university nursing students in A and C cities from May 2017 to July 2017 using the SPSS 24.0 
statistics program.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The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showed moderating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with 52.7% of explanatory power. 
Conclusion: This finding suggests the importance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in their maj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diverse efforts in the field of education to improve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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